
서 론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은 얼굴이다.

얼굴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

겠으나 대표적으로 눈, 코, 입을 들 수 있다. 그 중

에서 눈은 사람의 인상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부

분이다. 예를 들어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사납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아 보

이는 것 등이다. 

눈의 모양을 결정하는 부분은 안구가 아니라 눈

꺼풀틈새 (palpebral fissure)의 모양, 즉 높이와 너비

그리고 경사도 등이다. 여기에 안쪽눈구석 (epican-

thus)이나 가쪽눈구석의 모양과 쌍꺼풀 (upper eye-

lid crease; double eyelid)의 유무나 모양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이러한 눈의 모양은 각 인종간의

중요한 특징이 되며 특히 동양인과 서양인의 중요

한 차이라고 한다. 서양인이 생각하는 동양인의 전

형적인 눈과 눈꺼풀의 모양은 눈꺼풀틈새가 좁고

(narrow) 가쪽눈구석이 안쪽에 비해 위로 올라가

있으며 (slanting) 쌍꺼풀 없이 부푼 (puffy) 눈꺼풀과
* 이 연구는 보건장학회의 지원금으로 수행하였음.
correspondence to : 고기석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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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한국인의 눈을 비계측조사와 계측조사를 병행하여 눈의 형태를 분류하여 우리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

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얼굴기형의 치료 및 임상적 응용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본 연구를 시

행하였다.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을 모집단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눈이나 눈

꺼풀 등에 질병이나 기형이 없는 사람 143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사진계측항목으로 눈경사도, 눈너비, 눈높

이, 안쪽눈구석사이거리, 동공사이거리, 가쪽눈구석사이거리, 코너비를 조사하였고, 사진비계측항목으로 안쪽눈구

석의 모양과 쌍꺼풀의 모양을 조사하였다. 또한 계측항목과 비계측항목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사진계측결

과 눈높이를 제외하고 남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에 따른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측항목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가쪽눈구석사이거리가 눈너비, 동공사

이거리, 코너비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사진비계측조사결과 안쪽눈구석모양은 남녀에서 모두 안

쪽눈구석주름이 없이 눈물언덕이 보이는 I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위눈꺼풀이 아래눈꺼풀을 덮고 내려

오는 III형, 위눈꺼풀과 아래눈꺼풀이 안쪽눈구석에서 비슷한 비율로 만나는 II형 순이었다. 쌍꺼풀의 출현빈도

는 남자가 30.9%, 여자가 47.2%로 여자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나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쌍꺼풀의 형태

는 안쪽과 가쪽이 모두 떠있어 보이는 I형과 안쪽만 붙어있어 보이는 IV형이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안쪽눈구

석모양과 쌍꺼풀의 모양을 비교한 결과 쌍꺼풀이 없으면서 안쪽눈구석모양이 I형인 형태가 전체의 25.5%를 차

지하고 있었다. 쌍꺼풀의 출현빈도는 백인에 비해 훨씬 적었고 안쪽눈구석주름의 빈도는 많았다. 안쪽눈구석사

이거리와 관련된 여러 비율을 백인의 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안쪽눈구석사이거리가 백인에 비해 더 컸다. 눈꺼

풀 틈새의 모양은 좁은 모양에서 둥근모양까지 다양하였다. 따라서 쌍꺼풀의 출현빈도가 적고 안쪽눈구석주름

이 있으며 안쪽눈구석사이가 먼 것이 한국인 눈모양의 주된 특징이라고 하겠다.

찾아보기 낱말 : 눈, 쌍꺼풀, 안쪽눈구석, 안쪽눈구석주름

대한체질인류학회지

Korean J Phys Anth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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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눈구석주름 (몽고주름; Mongolian fold; epican-

thal fold)이 있는 눈이다 (Matsunaga 1985).

안쪽눈구석주름은 반달모양의 주름이 코쪽면에

서 안쪽눈구석 아래쪽으로 연장되어 생기는 것이

고 (Duke-Elder 1961), 해부학적 구조와 관련하여

안쪽눈구석주름의 피부밑조직은 눈둘레근 중 움직

이지 않는 부위인 눈확부분이 변한 섬유띠이므로

눈을 떴을 때에도 움직이지 않아 안쪽눈구석에 그

대로 있다 (박철규 등 1984). 안쪽눈구석주름은

3~6개월 태아에서는 모두에게 나타나지만 출생

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몽고인종에서

는 안쪽눈구석주름은 출생 후에도 많은 사람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Gifford 1928). 안쪽눈구석의 모양

은 일찍이 von Ammon (1860)이 세 가지로 분류하

였고, Duke-Elder (1961)가 네 가지 분류법으로 완

성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서

양인을 기준으로 만든 분류이기 때문에 동양인에

서 없거나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이

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쌍꺼풀은 눈꺼풀올림근이 결막과 눈둘레근을 뚫

고 위눈꺼풀판 앞면의 피부에 붙어 눈꺼풀올림근

을 수축할 때 생기는 주름으로 (Whitnall 1932) 동양

인에서는 눈꺼풀올림근의 널힘줄이 피부까지 닿지

않기 때문에 쌍꺼풀이 생기지 않는다 (Sayoc 1954).

그러나 실제로 동양인에서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많고 이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가 보고되었다 (박철

규 등 1984, Hwang 등 1998, 김연수 1999, Jeong 등

1999, Cheng과 Xu 2000). 또한 눈꺼풀올림근의 널힘

줄이 피부까지 닿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Furukawa

1977) 동양인에서 쌍꺼풀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피

부, 피부밑조직과 눈둘레근이 두껍고 그 사이에 존

재하는 지방층이 많아 눈꺼풀올림근이 수축해도

피부가 말려들지 못해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견

해도 있다 (Hiraga 1980, 박철규 등 1984, Miyake 등

1994). 한국인에서 쌍꺼풀의 출현빈도는 약 40% 정

도로 비슷하게 보고되었으며(노세현과 최 억 1981,

김영호 등 1985, 곽찬영과 유영석 1991), 남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박동만 등

1990, 박진우 등 2000). 

최근 아름다움의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

라에서 미용성형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쌍

꺼풀과 안쪽눈구석수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또한 서양에서도 동양인을 대상으로 연

구한 많은 보고가 있다 (Putterman과 Urist 1976,

McCurdy 1982, Matsunaga 1985, Flowers 1987, Yang

2001).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최소한의 절개와

흉터를 갖고 수술 후 풀리지 않는 수술적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쌍꺼풀수술은 위눈꺼풀에

인공적으로 주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눈

높이가 커지게 된다. 안쪽눈구석주름을 제거하는

수술도 주름이 없어지고 안쪽눈구석이 더 안쪽으

로 이동하기 때문에 눈너비가 커진다. 따라서 수술

과 상관없이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눈높이가 크고 안쪽눈구석주름이 없는 사람의 눈

너비가 큰가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지만 아직 보고

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눈을 비계측조사와 계

측조사를 병행하여 눈의 형태를 정의하고 분류하

여 우리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

를 이용하여 얼굴기형의 치료 및 임상적 응용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연구 및 방법

1. 연구대상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한국인 성인을 모집

단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눈이나 눈꺼풀 등에 질병이나 기

형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젊은 사람

들은 주로 서울과 충주의 대학생에서, 중년기나 노

년기의 사람들은 충주, 영월 등의 인근주민에서

1,432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사진계측

사진계측은 생체계측을 할 경우 계측값의 변화

가 심하여 오차를 가져오는 항목이나 사진계측으

로 더욱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는 항목, 또한 실

9966

─ 송우철, 박승화, 고기석 ─



제계측을 할 경우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 효율성을

잃는 항목 등을 계측하는 것으로 흑백 사진을 정

면으로 촬영하여 이를 현상, 전지에 인화한 뒤 인

화지 위에서 직접 계측하거나 화상분석기를 이용

하여 계측하였다.

사진계측은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눈금

이 표시된 자를 같이 촬영하고 계측 시에는 이를

기준으로 계측하고 분석하였다. 사진촬영 후 계측

은 반복계측으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 뿐만

아니라 영구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

을 손쉽게 계측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도 가지

고 있다. 또한 어떤 계측항목에서는 자를 직접 얼

굴에 대는 경우 얼굴을 찌푸려 계측이 더 어려워

져 사진계측이 더 정확한 계측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Gavan 등 1952, Farkas 등 1980, McNamara

1984). 눈은 얼굴의 다른 구조에 비해 주로 편평하

거나 움푹 들어간 구조이기 때문에 사진촬영 당시

의 밝기와 인화시 명암조절에 따라 그림자가 생기

거나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진은 화상분석기 (Kontron 400, Carl

Zeiss, West Germany)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사진계측항목은 다음과 같다 (Fig. 1).

(1) 눈경사도 (inclination of palpebral fissure; IN) :

수평면에 대한 눈꼬리의 각도

(2) 눈너비 (눈꺼풀틈새너비; width of palpebral

fissure; FW) : endocanthion에서 ectocanthion까지의

직선거리

(3) 눈높이 (눈꺼풀틈새높이; height of palpebral

fissure; FH) : 눈너비에 수직인 눈꺼풀틈새의 가장

긴 높이

(4) 안쪽눈구석사이거리 (intercanthal  distance;

ICD) : 양쪽 endocanthion 사이의 직선거리

(5) 동공사이거리 (interpupillary distance; IPD) : 양

쪽 pupil 사이의 직선거리

(6) 가쪽눈구석사이거리 (biectocanthal  distance;

BED) : 양쪽 ectocanthion 사이의 직선거리

(7) 코너비 (width of nose; NW) : 양쪽 alare 사이의

직선거리

2) 사진비계측

(1) 안쪽눈구석주름 (medial epicanthal fold)의 유

무와 모양

(2) 쌍꺼풀 (upper eyelid crease)의 유무와 모양

안쪽눈구석의 모양과 관련하여 안쪽눈구석주름

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가 Duke-

Elder 분류법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었으나 한국인

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형태가 있는 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Duke-Elder 분류

법을 바탕으로 좀 더 단순하고 쉽게 한국인의 눈

구석의 형태를 나누기 위하여 세 가지로 분류하였

다 (Fig. 2). 첫째 형태는 안쪽눈구석주름이 없는 형

태로 눈물못 부분이 보이는 경우이다. 둘째 형태는

위아래눈꺼풀이 안쪽눈구석에서 비슷한 비율로 만

나는 경우이며 이는 Duke-Elder 분류법의 type C,

즉 epicanthus tarsalis와 유사하다. 셋째는 위눈꺼풀

이 아래눈꺼풀을 덮으면서 내려오는 경우로 Duke

-Elder 분류법의 type A와 B (epicanthus supercil-

iaris or epicanthus palpebralis)를 포함한다. 둘째와

셋째 형태는 안쪽눈구석주름이 있는 형태이다.

Duke-Elder 분류법의 type D (epicanthus inversu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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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tems for measurement.

Type I Type II Type III

Fig. 2. Classification of epicanthus.



한국인에서 거의 발견할 수 없어서 분류에서 제외

하였다.

쌍꺼풀은 눈을 뜨거나 감는 상태에 따라 있을

수도 또는 없을 수도 있으나 쌍꺼풀이 있다라고

할 때는 눈을 뜬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사진

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쌍꺼풀을 생기게

하는 주름이 너무 가늘때는 사진 상에서 잘 보이

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오차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 쌍꺼

풀의 형태도 안쪽눈구석모양과 같이 이해하기 쉽

고 간단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Fig. 3). 첫째 형태

는 주름이 안쪽과 가쪽눈구석으로 들어가지 않고

떠있어 보이는 경우 (floating or parallel type)이고,

둘째는 안쪽과 가쪽눈구석으로 들어가 붙어있어

보이는 경우 (both tapered type)이며, 셋째는 가쪽만

붙어있는 경우 (laterally tapered type)이고 넷째는

안쪽 (또는 코쪽)만 붙어있는 경우 (nasally tapered

type)이다.

3) 계측항목과 비계측항목과의 상관관계

(1) 쌍꺼풀의 유무-눈경사도

(2) 쌍꺼풀의 유무-눈너비

(3) 쌍꺼풀의 유무-눈높이

(4) 안쪽눈구석의 모양-눈너비

(5) 안쪽눈구석의 모양-안쪽눈구석사이거리

3. 자료의 통계처리

계측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0.0 프로그램

으로 t-test나 ANOVA 등의 통계처리방법을 이용

하여 처리하고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분포

연구대상자는 모두 1,432명으로 남자 774명, 여

자 658명이었으며 20대 남자가 가장 많았는데 20

대를 대상으로 할 때 호응도가 좋은 대학생을 위

주로 하였기 때문이다 (Table 1).

2. 사진계측 결과

사진계측 항목 중 눈경사도, 눈너비, 눈높이는 계

측값이 오른쪽과 왼쪽, 두 개의 값이 나왔는데

paired-samples t-test를 시행한 결과 세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유의한 차이가 없어

양쪽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Table 2).

각각의 결과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눈높이를 제

외하고는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눈경사

도 : p⁄0.05, 나머지 : p⁄0.01). 나이별로는 모든 항

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1) 특히 안

쪽눈구석사이거리, 눈너비, 눈경사도, 눈높이 순으로

나이에 따른 차이가 많았다.

나이에 따른 특징으로 눈경사도와 눈높이 그리

고 안쪽눈구석사이거리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눈너비, 동공사이거리,

가쪽눈구석사이거리 그리고 코너비는 30대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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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ent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Fig. 3. Classification of upper eyelid crease.

Table 1. Distributions of sex and age

Age
Total

20~29 30~39 40~49 50~59

Male 551 52 73 98 774
Female 292 90 140 136 658
Total 843 142 213 234 1432



장 큰 값을 보였고 이후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눈경사도가 10�이상으로 기울어진 (slanting) 눈은

남녀가 각각 34.1%, 41.0%로 여자에서 많았다.

나이에 따른 눈의 변화로 눈꺼풀이 아래로 쳐지

면서 눈경사도가 작아지고 이로 인해 가쪽눈구석

점이 안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안쪽눈구석주

름이 없어지면서 안쪽눈구석점도 안쪽으로 이동하

게 된다. 이러한 경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쪽눈구

석사이거리와 안쪽눈구석사이거리의 차이 (BED-

ICD)를 조사한 결과 나이가 많아지면서 차이가 줄

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사진계측항목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Table 3). 가쪽눈구석사이거리는 눈너비, 동공사이

거리, 그리고 코너비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p⁄0.01), 눈너비와 코너비, 동공사이거리

와 코너비, 동공사이거리와 안쪽눈구석사이거리 등

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p⁄0.01).

3. 사진비계측결과

기본적인 세 가지 형태 이외에 구분하기 모호한

형태는 I±II 또는 II±III으로 분류하여 안쪽눈구석

의 모양을 나이와 성별에 따라 양쪽을 각각 하나

의 경우로 간주하여 빈도를 조사하였다 (Table 4). 

남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I형은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었고 II형은 여자가 6.0%

더 많았고, III형은 남자가 6.5% 많았다. 나이가 많

아질수록 I형과 II형은 빈도가 증가하였고, III형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여자에서 더 뚜렷하였다. 전체

적으로 안쪽눈구석주름이 없는 I형은 43.0%였고

안쪽눈구석주름이 있는 경우는 53.7%였으며 그 중

II형이 25.7%, III형이 27.9%였다.

쌍꺼풀의 유무와 모양에 대해 나이와 성별에 따

라 비교하였다. 안쪽눈구석모양과 마찬가지로 양쪽

을 각각 하나의 경우로 간주하여 빈도를 조사하였

다 (Table 5).

쌍꺼풀이 없는 경우는 남자가 69.1%, 여자가

52.8%로 많은 차이를 보였고 나이에 따른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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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eye measurement values according to sex and age (Unit : inclination -。, others - mm)

Sex� Age IN** FW** FH** ICD** IPD** BED** NW**

20~29 9.5±2.0 22.8±5.9 10.3±1.5 46.2±5.2 67.4±4.5 91.1±9.6 40.9±5.2
30~39 8.9±2.3 27.4±4.2 10.1±1.6 43.5±5.5 68.7±4.8 96.6±7.8 43.0±5.1

Male 40~49 7.8±2.5 27.2±2.9 9.8±1.7 42.3±5.1 68.3±5.3 95.0±6.6 43.7±3.9
50~59 7.8±2.9 25.3±2.4 9.1±1.3 41.6±4.4 66.2±5.2 90.1±6.8 42.2±4.4

Total 9.1±2.3 23.9±5.5 10.1±1.5 45.1±5.4 67.4±4.8 91.7±9.1 41.4±4.7

20~29 10.1±2.1 22.8±5.8 10.9±1.7 43.9±5.4 64.8±5.4 88.7±10.3 38.1±5.9
30~39 9.5±2.1 26.6±3.6 10.0±1.4 41.2±4.6 66.5±5.7 93.0±8.5 41.8±5.1

Female 40~49 8.9±2.5 26.2±3.5 9.6±1.5 40.6±4.8 65.6±6.0 91.7±8.0 42.2±5.4
50~59 7.8±2.4 25.5±3.9 8.6±1.4 39.7±4.1 64.4±6.0 89.1±9.2 41.2±5.2

Total 9.3±2.4 24.6±5.0 10.0±1.8 42.0±5.2 65.1±5.7 90.0±9.5 40.1±5.2

Mean±S.D.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according to sex except FH (t-test)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accoridng to age (ANOVA)
note : IN; inclination of palpebral fissure, FW; width of palpebral fissure, FH; height of palpebral fissure, ICD; intercanthal distance, IPD;
interpupillary distance, BED; biexocanthal distance NW; width of nose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ye measurements

IN FW FH ICD IPD BED

FW -.149**
FH .199** -.045
ICD .048 -.423** .205**
IPD -.116** .424** .148** .536**
BED -.135** .827** .097** .115** .808**
NW -.190** .650**-.070** .089** .662** .766**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note : IN; inclination of palpebral fissure, FW; width of palpebral fis-
sure, FH; height of palpebral fissure, ICD; intercanthal distance, IPD;
interpupillary distance, BED; biexocanthal distance NW; width of nose



뚜렷하지 않았다. 쌍꺼풀의 모양은 남녀 모두 나이

가 많아질수록 양쪽 모두 떠있어 보이는 I형의 빈

도가 증가하였고, 안쪽에 붙어있고 가쪽으로 떠 있

는 IV형은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남녀모두에서 I형과 IV형은 서로 비

슷한 빈도를 나타냈다. II형과 III형은 매우 적은 빈

도를 나타냈다.

안쪽눈구석모양과 쌍꺼풀모양과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각 형태에 해당하는 빈도를 조사하였

다 (Table 6). 각각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안

쪽눈구석모양 I형과 쌍꺼풀이 없는 경우가 25.5%

이었다. 쌍꺼풀모양이 I형인 경우 안쪽눈구석모양

은 III형이 II형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안쪽눈구

석모양이 III형인 경우 쌍꺼풀모양 IV형이 상대적

으로 많았다.

4. 계측항목과 비계측항목과의 상관관계

쌍꺼풀의 유무와 눈자체 크기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양쪽 눈을 각각 하나의 경우로 간

주하고 두 배로 늘려 t-test를 시행하였다 (Table 7).

눈경사도는 쌍꺼풀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p¤0.05), 눈높이와 눈너비는 뚜

렷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즉 쌍꺼풀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눈너비와 눈높이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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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cidence of epicanthal type according to sex and age

Sex Age
Type

I II III I±II II±III

20~29 42.0% 18.2% 37.7% 1.2% 0.9%
30~39 45.2% 26.0% 25.0% 0.0% 3.8%

Male 40~49 50.7% 30.8% 11.6% 6.2% 0.7%
50~59 44.9% 42.3% 10.2% 2.0% 0.5%

Total 43.4% 23.0% 30.9% 1.7% 1.0%

20~29 39.9% 23.3% 33.7% 0.3% 2.7%
30~39 36.7% 30.0% 27.2% 2.2% 3.9%

Female 40~49 40.7% 37.1% 17.5% 3.9% 0.7%
50~59 42.6% 29.0% 24.4% 2.1% 0.4%

Total 42.6% 29.0% 24.4% 2.1% 2.0%

Total 43.0% 25.7% 27.9% 1.9% 1.5%

Table 6. Correlation between epicanthus and upper eyelid crease

Upper eyelid crease

Absent I II III IV Total

I 25.5% 9.1% 0.6% 0.5% 7.4% 43.0%
II 15.3% 6.1% 0.3% 0.4% 3.6% 25.7%

Epicanthus III 18.3% 2.7% 0.0% 0.0% 6.9% 27.9%
I±II 1.4% 0.3% 0.0% 0.0% 0.2% 1.9%

II±III 1.1% 0.1% 0.0% 0.0% 0.2% 1.5%

Total 61.6% 18.3% 0.9% 0.9% 18.3% 100.0%

Table 7. Comparison of palpebral fissure size according to pre-
sence of upper eyelid crease (Unit : mm)

Upper eyelid crease IN FW** FH**

Absent 9.2±2.4 23.7±5.5 9.7±1.6
Present 9.3±2.7 24.7±5.2 10.7±1.8

Mean±S.D.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t-test)
note : IN; inclination of palpebral fissure, FW; width of palpebral fis-
sure, FH; height of palpebral fissure

Table 5. Incidence of the type of upper eyelid crease according
to sex and age

Sex Age
Type

Absent I II III IV

20~29 70.7% 10.3% 0.2% 0.0% 18.8%
30~39 68.3% 20.2% 1.9% 0.0% 9.6%

Male 40~49 61.6% 29.5% 1.4% 0.0% 7.5%
50~59 66.3% 27.0% 0.5% 3.1% 3.1%

Total 69.1% 14.9% 0.5% 0.4% 15.1%

20~29 51.9% 13.4% 0.7% 0.0% 34.1%
30~39 51.7% 23.9% 1.1% 0.0% 23.3%

Female 40~49 51.1% 26.4% 3.9% 3.9% 14.6%
50~59 57.4% 35.3% 0.7% 3.3% 3.3%

Total 52.8% 22.1% 1.4% 1.5% 22.1%

Total 61.6% 18.3% 0.9% 0.9% 18.3%

Table 8. Comparison of width of palpebral fissure according to
types of epicanthus (Unit : mm)

Epicanthus FW* (Mean±S.D.)

Type I 24.4±5.3
Type II 24.2±5.4
Type III 23.6±5.5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ANOVA)
note : FW; width of palpebral fissure



안쪽눈구석의 모양과 눈너비와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중간형태를 제외한 I, II, III형을 이

용하여 ANOVA를 시행하였다 (Table 8). 안쪽눈구

석의 형태에 따라 눈너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고 특히 III형은 I형과 II형에 대해 각각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p⁄0.05).

안쪽눈구석의 모양과 안쪽눈구석사이거리와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간형태와 양쪽이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ANOVA를 시행하였다 (Table 9).

안쪽눈구석사이거리도 각 형태에 따라 특히 II형과

III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위눈꺼풀이 안쪽눈구석주름을 형성하며 아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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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intercanthal distance according to types
of epicanthus (Unit : mm)

Epicanthus ICD** (Mean±S.D.)

Type I 43.8±5.2
Type II 42.8±5.4
Type III 44.3±5.8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ANOVA)
note : ICD; intercanthal fissure

Fig. 4. Photographs and illustrations of general shape of palpebral fissure in Korean males.

Male, 20s

Male, 30s

Male, 40s

Male, 50s



꺼풀을 덮고 내려와 실제 안쪽눈구석을 가려 외형

상으로 보이는 안쪽눈구석이 가쪽으로 이동된 III

형은 I형이나 II형에 비해 눈너비가 작았고 반대로

안쪽눈구석사이거리는 컸다.

5. 평균적인 한국인의 눈모양

평균적인 한국인 눈의 모습을 찾기 위하여 각

사진계측결과에 가장 가까운 대상자들을 찾아 나

이와 성별에 따라 사진으로 나타내었고 평균값을

이용하여 눈의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Figs.

4, 5). 안쪽눈구석의 모양을 I형으로 하였고 쌍꺼풀

의 유무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림에서는 쌍꺼풀을

표시하지 않았다. 남녀에서 모두 나이가 증가할 수

록 눈높이가 작아지고 가쪽눈구석이 아래로 내려

가며 안쪽눈구석사이가 가까워짐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가쪽눈구석이 안쪽눈구석에 비해 올라가 있다는 동

양인의 눈의 특징(Matsunaga 1985)에 대해 Gif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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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otographs and illustrations of general shape of palpebral fissure in Korean females.

Female, 20s

Female, 30s

Female, 40s

Female, 50s



(1928)는 사진계측을 통하여 얻은 결과에서 가쪽눈

구석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일본인에서는

10%, 서양인에서는 15%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고 하였고, 가쪽이 올라가 있어 보이는 이유를 부

풀어 보이는 눈꺼풀과 좁은 눈꺼풀틈새, 그리고 안

구가 눈확모서리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김희준 (1940)은 한국인 눈의 경사

도가 7~8.5�로 가쪽이 안쪽에 비해 확실히 올라

가 있다고 하였고,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곽찬영과 유영석 (1991)은 5.9±3.0�라고 하였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송원석 등 (2001)은

4.6±2.4�, 박동만 등 (1990)은 평균 8.8�라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남녀가 각각 9.1±2.3�, 9.3±2.4�로 이전의 결과보

다는 높게 나왔다. 

Oliver (1969)는 10�이상의 경사도를 갖는 눈을

기울어진 눈 (slanting eye)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는 남녀가 각각 34.1%, 41.0%로 아주 높았다. 따

라서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확실히 가쪽눈구석이

안쪽에 비해 올라가 있었다.

곽찬영과 유영석 (1991), 송원석 등 (2001)은 여자

가 남자보다 기울어진 정도가 크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남녀 차이가 뚜렷하였다. 특히 박동만

등 (1990)은 남녀차이 이외에 나이에 따른 눈 경사

도의 변화로 20대 까지는 급격히 커지다가 그 이

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기울어진 각도

가 남녀 모두에서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Fox (1966)는 60세까지는 눈꺼

풀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그 이후로 위눈꺼풀이

쳐져 눈꺼풀틈새가 좁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

울기도 작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나 본 연

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노화의 과정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눈너비와 눈높이에 따라 둥글거나 좁은 눈꺼풀

틈새의 모양이 결정되는데 동양인은 높이가 작고

너비가 커 좁은 모양을 갖고, 서양인은 높이가 상

대적으로 커 둥근 모양의 눈을 갖는다 (Matsunaga

1985).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눈높이와 눈너

비의 비율 (eye fissure index)을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나이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위눈꺼풀

이 아래로 내려와 눈꺼풀틈새가 좁아진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좁은 눈꺼풀틈

새와 둥근 눈꺼풀틈새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

다.

코너비와 안쪽눈구석사이거리의 차이를 백인에

서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Table 10). 백인에서는 코

너비와 안쪽눈구석사이거리가 비슷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안쪽눈구석사이거

리가 큰 경우가 가장 많아 안쪽눈구석사이가 비교

적 먼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의 눈은

안쪽눈구석사이거리가 큰 두눈먼거리증 (hyper-

telorism)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동양인에서는

일반적인 비율이므로 이러한 비율을 이용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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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Orbitonasal proportion canon

Present

Farkas (1987) Total Male Female

ICD = NW 40.8% 29.5% 29.7% 29.3%
ICD⁄NW 37.9% 25.7% 24.3% 28.6%
ICD¤NW 21.4% 44.8% 47.0% 42.1%

note : ICD; intercanthal distance,  NW; width of nose

Table 11. Orbital proportion canon

Present

Farkas (1987) Total Male Female

ICD = FW 33.0% 0.5% 0.3% 0.7%
ICD⁄FW 15.5% 0.1% 0.0% 0.2%
ICD¤FW 51.5% 99.4% 99.7% 99.1%

note : ICD; intercanthal distance,  FW; width of palpebral fissure



양인에서 두눈먼거리증을 적용하는데 오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동양인의 두눈먼거리증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안쪽눈구석사이거리와 눈너비의 비율을 백인의

자료와 비교하였는데 백인에서도 안쪽눈구석사이

거리가 큰 경우가 많았으나 한국인에서는 거의 대

부분이 안쪽눈구석사이거리가 눈너비보다 컸다

(Table 11). 따라서 안쪽눈구석사이거리가 큰 것이

중요한 동양인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의 안쪽눈구석주름의 출현빈도에 대하여

송원석 등 (2001)은 남녀가 각각 15.0%, 10.0%를,

박진우 등 (2000)은 29.0%, 24.0%로 매우 낮은 빈

도를 보인다고 하였고, 이와 반대로 황건 등 (1996)

은 남녀가 모두 86.7%, 김영호 등 (1985)은 여자에

서 72%로 매우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50~60% 정도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으며 남녀차이도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쪽눈구석주름은 동양인에서도 소아에서

는 많이 나타나지만 성인이 되면서 점차로 감소한

다 (Gifford 1928). 박동만 등 (1990)은 나이가 증가

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10

세 이전에서는 90% 이상에서 있으며 50세 이후에

서는 90% 이상에서 없다고 하였다. 박상우 등

(1999)은 1~6세에서는 88.4%의 빈도를, 7~15세

는 32.5%로 학동기 이후 안쪽눈구석주름의 빈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곽찬영과 유영

석 (1991)은 0~5세에서는 52.9%, 6~10세는 61.4

%, 11~16세는 43.5%로 점차로 감소한다고 하였

다 (Table 12). 

많은 연구자들이 소아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

에 따른 안쪽눈구석주름의 출현빈도를 보고하였지

만 성인이 된 이후 노화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

구는 박동만 등 (1990) 외에는 없었고 이들도 본 연

구의 결과와는 많이 달랐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

하면 성인이 된 이후 노화가 진행되면서 안쪽눈구

석주름이 없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 차

이가 약 5% 정도로 그리 높지 않았다. 따라서 저자

는 안쪽눈구석주름의 출현빈도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비교적 현저하게 감소하다가 이

후는 감소의 정도가 작아진다고 생각한다. 

안쪽눈구석주름이 점차로 사라지게 되면 안쪽눈

구석사이는 그만큼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더 좁

아지게 된다. 그러나 가쪽눈구석사이거리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위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작아지게 되는데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좁아지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쪽눈구석사이거리와 안쪽눈

구석사이거리의 차이 (BED-ICD)를 조사하였다. 결

과는 예상과는 달리 나이가 증가하면서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었으며 따라서 안쪽눈구석사이거리가

작아지는 폭이 위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와 가쪽눈

구석사이거리를 작게 하는 것보다 더 컸다. 노화에

따라 좁은 눈꺼풀틈새가 생기는 경향은 위눈꺼풀

이 아래로 내려와 눈높이가 작아지는 것이 주된

요인이지만 안쪽눈구석주름이 사라지면서 안쪽으

로 이동하게 되어 가쪽눈구석이 내려와 눈너비를

좁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안쪽눈구석과

가쪽눈구석이 모두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나이

가 많아지면 눈꺼풀틈새가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서양인들은 대부분이 쌍꺼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쌍꺼풀이 없는 경우는 심각한 미용상의 결

함이나 다운증후군 등 다른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Zamora 등 1994). 그러나 한

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에서는 오히려 쌍꺼풀이 없

는 경우가 더 많다. 송원석 등 (2001)은 청장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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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mparison with other authors about the incidence of
epicanthal fold in Koreans and other races

Male Female Total Age

Present (2002) 53.9% 53.4% 53.7% adult

Song et al. (2001) 15.0% 10.0% 12.5% young adult

Park et al. (2000) 29.0% 24.0% 26.5% young adult

Park et al. (1999) 61.4% children
adolescent

Hwang et al. (1996) 86.7% 86.7% 86.7% young adlut

Kwak and Yu (1991) 56.5% 53.1% 54.7% children

54.1% 62.1% 58.1% all ages
Park et al. (1990) ≥90% ⁄10 years

≒10% ¤50 years

Kim et al. (1985) 72.0% adolescent
young adult

Rho and Choi (1981) 49.1% 47.5% 48.3% adolescent



서 전체빈도가 24.2%로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노세현과 최억 (1981)은 청소년층에서 20.5%를 차

지한다고 하였으며 곽찬영과 유영석 (1991)은 소아

에서 28.2%에서 쌍꺼풀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박진우 등 (2000)은 남녀가 각각 29.0%,

54.0%로 뚜렷한 남녀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박동

만 등 (1990)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송원

석 등 (2001) 역시 빈도는 낮지만 남녀차이가 있다

고 하였다 (Table 13). 

이러한 남녀차이에 대하여 박진우 등 (2000)은

아마도 의대생이나 간호사 등 미적으로 보통수준

이상인 모집단을 사용한 것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

고 하였고, 송원석 등 (2001)은 여자들의 안면미가

서구화로 진행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주

로 청장년계층인 것에 기인했지 때문이라고 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자에서 나이가 많아지

면서 쌍꺼풀의 출현빈도가 높아지고 있었고, 여자

에서는 50대에서 약간 높을 뿐 나머지 나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 쌍꺼풀의 수

술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나이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쌍꺼풀수술을 받은

대상이 많이 포함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남녀차이가 남녀의 형질발

현의 차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서양인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비교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유전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이러

한 경향의 원인 규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

각한다.

Ishikawa (1995)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나이별로 쌍꺼풀의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10세

이전에서는 45%, 10~19세는 57%, 20대는 68%, 30

대는 69%, 40대는 76%, 50대는 79%, 60대는 81%,

70대는 57%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빈도가 증가한

다고 하였으며, 쌍꺼풀의 형태도 나이가 증가하면

서 가쪽으로 넓어지는 형태 (broadened; nasally

tapered type)에서 평행한 형태 (parallel type)로 바뀌

어 간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른 쌍

꺼풀의 빈도가 일본인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지

는 않았으나 나이에 따라 평행한 형태가 증가하는

경향은 남녀모두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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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Metric and Non-metric Characteristics of Korean Eyes Using 
Satadardized Photographs

Wu Chul Song, Seung Hwa Park, Ki Seok Koh

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focused the anthropometric charateristics of normal Korean eyes, including

inclination, height, width, epicanthus and upper eyelid crease. The author measured normal eyes and investigated

incidence of epicanthal fold and upper eyelid crease in 774 males and 658 females with photographs. The epicanthus

were classified by three types and the upper eyelid crease were classified by four types. The angle of inclination of eyes

was larger in females than males and in young ages than old ages. Incidence of the slanting eye over 10 degree was 34.1

% in males and 41.0% in females. Incidence of the epicanthal fold was 57.0%,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The most common type of the epicanthal fold was type I. Incidence of the upper eyelid crease was

30.9% in males, 47.2% in females. The most common type of the upper eyelid crease was parallel (or floating) type. In

conclusion, the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f normal Korean or oriental eyes are apart each other and slanting eyes

in addition to puffy eyelid, narrow palpebral fissure, presence of epicanthal fold and absence of upper eyelid crease.

Key words : Eye, Upper eyelid crease, Epicanthus, Epicanthal 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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